
 

 

1. 성가대 소식          

• 성탄절이 9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단원님들이 연습에 좀더 박차를 가해 좋은 성가로 

아기 예수님을 맞자는 강력한 의견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이 연습시간을 

연장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마지막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 12/16 과 12/23 은 오후 5 시까지 연습시간을 연장합니다. 

  수요일 : 12/19(수)는 지휘자님의 요청에따라 가감할 예정입니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 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요. 

 

2. 공지 사항 및 기도 요청 
    

12 월 2 일 하려던 성심 성가대의 총회를 불의의 개인적인 일로 다음으로 연기 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일자와 장소는 년말 파티와 함께 총회를 할 예정이오며 12 월 30 일 (일) 본당에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족은 연락 

주십시요. 

                                                     김 지만 토마스 

 

 

 

 

 

주       제; “기다림” “대림 제 3 주일”  2007 년 12 월 16 일 

복음 묵상;  마태 11,2-11 이사 35,1-6 ㄱ. 10 야고 5,7-10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와 만나 세례를 주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인지하며 다시 한 번 희망을 걸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증의 희망입니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컴컴하고 좁은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의 위상에 희망을 두며, 그에 대해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고통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한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세례자 요한 또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라는 빛을 보았고, 확신을 

얻었으며, 이제 기다림이라는 목적을 이루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상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만 아신다."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평화, 사랑의 의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 속에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 속에서 선택만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의미를 신심으로 연결시켜 주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 안동 최 장원 신부님 강론 중에서) 
 



 [마태 11,2-11] 
 

    
 

 

 

 

 

 

 

 

 
    

                “하루를 감동의 선물을 해주는 사람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속삭임이 다정한 사람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사람  
 
작은 메모지에  
사랑합니다 라고 써 주며  
하루를 감동의 선물을 해 주는 사람  
 
내 무지함을 뛰어난  
장점으로 승하 시켜주는 사람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미소로 일깨워주는 사람  
어떠한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말없이 미소 짓는 사람  
하찮은 일이라도 귀찮아 하지 않는 사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한  
해와 달의 속삭임처럼  
은은한 미소를 가진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 좋은 생각 에서 -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ㅇ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ㅇ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ㅇ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ㅇ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ㅇ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ㅇ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ㅇ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ㅇ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ㅇ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ㅇ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